
 

"中 한국기술 추월 걱정마세요" .. 

 쑹쥔 칭화지주회사 총재 (한국경제 2004.11.15) 

 

"中 한국기술 추월 걱정마세요" .. 쑹쥔 칭화지주회사 총재 

"차이나타운은 중국의 첨단기술과 교육 그리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

곳이 돼야 합니다." 

내년 중 착공될 경기도 일산 차이나타운 내에 칭화과기원 분원을 세우기로 

한 칭화지주회사의 쑹쥔(宋軍) 총재(43)는 "차이나타운은 단순히 화교가 

운영하는 상가나 주택가가 모인 곳이 아니다"라고 강조했다. 

칭화지주회사는 중국의 명문 칭화대 산하 46 개 기업을 총괄하고 있다. 

지난주 칭화대에서 열린 칭화과기원-일산차이나타운 협력포럼에서 만난 

쑹 총재는 "칭화과기원이 해외에 분원을 두는 건 처음"이라며 "교육과 

훈련은 물론 기술 이전과 창업보육 기능도 갖추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

그는 칭화과기원 일산 분원이 양국간 발전을 촉진시키는 창구가 되기를 

희망했다. 

"중국이 한국 기술을 추격해 우려된다고요. 전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." 쑹 

총재는 "중국이나 한국 모두 각기 앞선 부분이 있게 마련"이라며 "상대의 

우위로 서로를 보완하자는 게 중국의 문화"라고 말했다. 오히려 중국이 

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. 양국간 

협력이 시장개척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. 

"칭화지주회사는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탐색하는 '큰 길'입니다." 쑹 총재는 

"칭화대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성과와 정보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



있다"며 "기술 산업화로 거둔 수익이 학교의 연구개발 발전에 기여하는 

상승작용을 하고 있다"고 소개했다. 

한편 칭화과기원-일산 차이나타운 협력포럼에 참가한 대통령 자문 

동북아시대위원회 정태인 기획조정실장은 "차이나타운 건립은 인수위 

때부터 현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"이라고 강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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